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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런던 테러사태”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
1. 런던 테러 개요

·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, 버스 등에서 수건의 폭탄 테러 발생하여(7/7일 오전), 현재까지 최소 37명 사망, 700명 부상의 인명피해 

· Blair英수상, “이번 폭발이 명백한 테러 공격이며 스코틀랜드에서 진행중인 G-8회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”고 발언

· BBC는 “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”고 보도했지만 런던 경시청은 “알카에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”고 발표
2. 국제금융시장 동향

· 유럽시장에서 주가 급락, 파운드화 급락 등 일시적 패닉 현상 발생하였으나, 뉴욕시장에서 다우/나스닥 지수 상승 반전 등 안정 회복.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전일 대비 보합 수준에서 거래
· 주식시장 : 영국 FTSE지수 약 4% 등 유럽 대부분 주가는 일시 급락하였으나, 이후 진정되며 전일대비 1~2% 내외 하락 마감

· 美 다우 및 나스닥 지수는 각각 0.3%대 상승하였으며, 금일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 혼조(일본 +0.6%, 홍콩 –0.5%, 대만 +0.1%, 한국 +0.1%)

· 외환시장 : 달러화는 유럽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시장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소폭 강세 반전

· 영국 파운드화는 약세 추세 심화되며 연중 최저수준(1.7438, -0.6%) 

· 채권시장 : “Flight to Safety” 현상으로 선진국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

·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일비 14bp이상 하락 후 1bp 하락수준으로 반등

· 유가 : WTI가격은 소비 위축 및 세계 성장둔화 우려로 한때 57.20달러까지 급락 후 60달러대로 반등
· Dubai유는 배럴당 54.17달러로 전일대비 1.1% 하락

· 한국물 시장 동향(7/8일 오전 기준)
· 종합주가지수는 0.1% 상승하였으며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740억원으로 최근 7일간 연속 순매수
· 원/달러 환율은 엔/달러 환율상승 영향으로 소폭 상승(1052.7(1053.0원)
· 외평채 가산금리는 전일 대비 3bp 상승 후 아시아 시장에서 1bp 추가 상승한 T+73bp
3. 각국별 조치 등

· 금융 부문 : 유럽 주요 거래소의 거래 및 결제 등이 정상적 운영되어 금융 관련 특별한 조치는 없었으나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

· 영란은행, 유럽중앙은행(ECB) 등은 지역내 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, 특별한 조치는 없었음

· 영란은행은 “기준금리를 4.75%로 유지하며 아직 금융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않았다”고 발표

· ECB는 “결제시스템 및 단기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 위해 감시를 강화하나 금융시장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 테러로 인한 추가조치는 취할 필요 없다”고 발표. 기준금리도 2.0%로 유지한다고 발표

· Snow美재무장관, Eichel獨재무장관 등은 세계 금융시장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조 시사

· 테러 대응조치 : 주요 선진국들은 이번 테러에 대해 비난 성명 발표. 프랑스, 독일 등은 테러경보 수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대처

· G-8정상 및 주요국들은 즉각 이번 테러를 규탄하며 對테러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천명. UN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, 테러 비난과 관련한 결의안을 마련중

· 프랑스, 독일, 이태리 등은 테러경보 수준을 상향. 미국은 철도/대중교통 부문의 경보수준을 ‘Yellow’에서 ‘Orange’로 상향

4. 향후 전망

· 이번 테러가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911테러와 같은 패닉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을 전망
· 시장이 일시적으로 금, 채권, 스위스 프랑 등으로의 “Flight to Safety”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(Credit Suisse, Nomura 등),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과거 마드리드 등 일련의 테러 경험과 금융시장의 내성 강화로 인해 대규모 패닉은 없을 것으로 예상(Merrill Lynch, ECB 등)
· 그러나 영국 경제는 테러 및 런던 교통시스템 복구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, 관광 차질 등으로 부정적 영향 예상(DZ Bank, RBS, Lloyds TSB 등)

· 런던 테러사태의 일차적 충격은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 예상되므로 국내경제 주체들의 대비 필요 

· 외국투자자들의 ‘위험회피(Risk Aversion)’ 경향 강화가 예상되므로 신용도가 낮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 유동성 점검 필요

· 신한은행의 3.5억달러 규모 후순위채 발행이 7/7일 예정되었으나 시장 변동성 증가로 가격결정(Pricing) 보류
· KT 3억달러 채권발행을 위한 런던 로드쇼(7/8) 취소. 뉴욕(7/11)은 진행
·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 경제에 테러 불안감이 확산되는 경우, 미 경제의 감속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Monitoring 및 대비 노력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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